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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
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음악치료서비스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5명이었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를 위한 제안’이라는 3가지 범주로 분석되
었다.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음악치료서비스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방역 자원으로
음악치료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으로 치료서비스가 중단됨
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사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역량의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음악치료사
간의 긴 한 교류 및 협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사회복지 현장의 음악치료 적용에서 체계의 재구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 음악치료서비스의 대면/비대면 적용 가능성
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탐색해본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how social workers perceive music therapy as a resource for
psychological prevention under the COVID-19 global pandemic by applying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five social workers with 
experience in music therapy services, an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evant data were conducted 
from June 2020 to March 2021. The collected data fell into three categories; 'music therapy as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limitations felt as a program mediator' and 'proposals for music therapy'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s confirmed the perception that music therapy is useful as a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music therapy services have a positive
effect in social welfare settings. On the other hand, as treatment services were discontinued due to social
distancing and quarantine guideline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limitations in their capabilities
and took on the role of therapists instead. This indicates the necessity of a clos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workers and music therapists and provides input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applying music therapy in social welfare setting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ploring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face-to-face/non-contact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services as psychological prevention resources in crises such as the COVID-19 global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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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발발 이후 장기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 질병에 대한 스트레
스, 심리적 압박감,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1]. 특히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온 국민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분야
에서 ‘심리방역’이라는 용어가 대두되었다[2]. 심리방역
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고위험
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마
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

음악치료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조절 
및 관리를 도와 심리방역 자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음악은 즐거운 경험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
는 기능을 한다[4]. 음악이라는 소리 자극은 다른 매체 
치료와 차별성은 가지는데 음악의 리듬, 선율, 화성 등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음향은 인간의 신체적-정
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치료적 역할을 한다[5]. 또한 음
악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경감시키고 휴식을 취
하는 데 도움이 된다[6]. 음악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에 의
한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의 음악 활동은 감정
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는 데 사용된
다. 이와 같은 음악치료서비스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방역의 자
원이 될 수 있다[7]. 

심리방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화가 이루
어져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
실적이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심리
지원서비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이 지연·중단
되었다[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치료의 
중단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었다. 
장애인의 경우 가족 돌봄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
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9].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보
건시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무료함과 우울감이 증
가되어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의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0]. 

음악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담당자의 인식과 견해는 서
비스 시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1]. 사회복지기관
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음악치료서비스를 계획 · 진행하고 

해당 사례를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
다[12]. 이에 사회복지사의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
치료에 관한 인식은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
용한다.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따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변
화될 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중재
자의 인식을 점검하고 분석할 필요도 있다[13,14].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사태가 이후로도 지속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심리방역에 관한 대안
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서비스 중
단이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13]. 재난심리지원 전문가들은 심리적 위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
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야 한다고 보고한다[15].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정신건
강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전화상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교육과 평가, 상담 연결과 같은 1차원적인 서비스가 이
루어지고 있다[15]. 국가기관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직접
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 해당 
종사자의 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
복지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

회복지사가 심리방역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
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
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코로
나19 사태 속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
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Colaizzi[16]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사회복지사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에 관한 인식을 이해 ·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절차
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선행연구 고찰,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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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하는 기준적 표집과 연구 목적과 관련한 경험
이 충분하므로 자신의 인식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이들로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적용하
였다[17]. 이에 따라 자신의 근무 기관에서 음악치료 프
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관찰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선정하였다. 세부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음악치료 사례관리 경
력이 3년 이상인자로 하였으며, 성별 및 특정 사례관리 
대상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
지사는 5명이며, 근무 경력은 평균 10.8년으로 종합사회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설·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Table 1).

Participant Age
(yr) Affiliation Career

(yr) Main clients

A 37 welfare center 12 disabled person

B 33 welfare center 8 disabled person

C 35 mental health 
center 9 children, 

mental patient

D 39 senior welfare 
center 13 elderly

E 51 volunteer center 12 elderly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연구자는 윤리적 이슈와 관련하여 수집된 참여자의 개
인 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 및 비  보장, 연구에만 사용
할 것, 연구가 종료된 후 파기할 것을 문서화하였다. 또
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윤리
와 목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2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2020년 6월 말부터 2021년 5

월까지 대면과 전화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개별 심층
인터뷰를 다수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장소와 시간은 참
여자의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였고, 인적 사항에 관한 간
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
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위한 연구 질문들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식과 견해를 피력하도록 개방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반 구조화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인터
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관에서 시행한 음악치료 세션을 참관한 
경험은 어떠한가요? 

2) 음악치료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은 
어떠한가요?  

3)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기대는 어
떠한가요?

4)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음악치료가 시행될 때의 고
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의 도입을 생각해본 적이 있
나요?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
며, 인터뷰가 끝난 지 일주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에 
머무르며 연구자의 선입견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Colaizzi[16]
의 프로토콜 분석 절차를 따랐다. 분석 절차는 첫째, 인
터뷰 축어로부터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관계된 의미 있는 진술을 문장이나 구의 형식으로 도출
하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
하였다. 셋째, 재진술된 것으로부터 구성 의미를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와 주제 모음, 범주로 조직하였다. 

2.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

을 확보하기 위해 판단 중지의 노력을 하였으며 자료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관정에서 참여자 확인을 통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 전문가 2
인과 사회복지사 2인이 분석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함
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Colaizzi[16]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연
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자료에서 251개의 의미 단위를 도
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로부터 1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
고, 7개 주제 모음, 3개의 범주로 조직화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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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3가지의 범주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코로나19 상
황에서 음악치료를 위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Categories Themes
clusters Themes

Music 
therapy as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Belief in the 
therapeutic 

capability of 
music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COVID-19 situation,
Helps relieve stress

Application Flexibility

Witness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A variety of approaches to music 
therapy delivers comfort 

Positive changes in the client are 
exposed 
There are client who need music 
therapy, a resource of 
psychological prevention

Limitations 
felt as a 
program 
mediator

Requiring a 
collaboration 
with music 
therapists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support felt due to service 
interruption
Each has a professional role

Limit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system 

Quarantine standards of 
government that are not in line 
with actual statu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No system in place for 
non-face-to-face sessions

Suggestions 
for music 
therapy in 

the situation 
of COVID-19 

global 
pandemic 

A necessity 
for parallel 
running of 

face-to-face 
music therapy 

Small-scale face-to-face therapy 
with compliance with personal 
quarantine criteria
Partial availability of a face-to-face 
therapy allowed in special 
disability groups 

Perception of 
employing 
the untact 

music therapy 

Composition of music therapy 
activities for non-disabled people 
that can be encountered in daily 
life 
A group of client who are better fit 
in untact therapy 

Suggesting a variety of untact 
music therapy methods 

A Necessity of 
untact music 

therapy 
application 
guidance

Lack of information on 
non-face-to-face music therapy 
applications

The idea on untact therapy has 
transitioned to an open minded 

Table 2. Categorization of social worker’s experience 

 
3.1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이 범주는 ‘음악의 치료적 힘에 대한 신념’, ‘음악치료 
효과를 목도’라는 두 개의 주제모음을 포함한다. 

3.1.1 음악의 치료적 힘에 대한 신념
참여자들은 음악을 듣거나 경험할 때 감정의 변화를 

느꼈던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과 스트레
스를 느낄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감정을 잊게 되었
던 경험에서는 음악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
으며, 이로 인해 음악이 가진 치료적 힘을 인지했다. 뿐
만 아니라 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
식을 하게 되었다. 

음악을 들으면 잠시라도 불안감을 잊게 해주거나 스트
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위로받고 싶어서 일
부러 예전보다 영상이나 음악들을 더 찾아서 듣는 것 같
아요. (참여자 A)

3.1.2 음악치료 효과를 목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음악치료의 효과를 목격한 경험

들이 있었다. 음악치료 세션을 참관했을 때, 내담자들이 
음악 활동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중증 우울증을 가
진 내담자가 음악 활동을 하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거나, 
망상이 심했던 환자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던 다양
한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 

내담자 중에 망상이 심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음악치
료는 망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
더라고요. 회기가 갈수록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
거나 정상화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중략) 서로 협동하거나 합주하
거나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들이 스스
로 느껴졌나 봐요.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의미 있게 느껴졌었어요. (참여자 C)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으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에 
심리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음악치료서
비스를 통해 공감과 심리적인 지지가 가능하다고 인식한
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요. 저도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느낌
이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행동반경이 많이 줄기도 했지
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 이렇게 나가도 
되나?’ 하는 불안감들이 계속 은연중에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담자들은 더 하겠죠.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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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한계
이 범주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음악치료사와 

협업 요구’, ‘사회복지기관 시스템의 한계’였다. 
 
3.2.1 음악치료사와 협업 요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치료서비스는 

줄어들었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졌다고 한다. 
이에 참여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음악적 심리지원을 시
도해 보았지만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의 한
계를 느꼈다. 이들은 음악치료 전문가 고유의 역할을 인
식하고 사회복지사와 치료사의 콜라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악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하는 것
과 전문적인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은 다르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감기에는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의사 선
생님 이야기 듣고 오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내담자들
이 마음껏 감정을 분출해내고 원하는 것들을 풀어내도
록 유도할 때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여자 B)
제일 중요한 건 콜라보인 것 같아요. 음악치료사들이 음
악적으로 진단하거나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 (참여자 C)

3.2.2 사회복지기관 시스템의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사회복지기관 이

용자들은 심리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방역 기준으
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복
지기관에서 방문자를 제한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고용
하여 진행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장 먼저 중단되거나 보
류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비대면 세션을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대면과 관련된 복지관 운영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기에, 참여자들은 치료서비스 제공의 위기
를 보고했다.

   
정부기관에서는 조심하라는 공문만 내려올 뿐이지 실제
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기관에 일이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뒤집어쓰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
는 거예요. (참여자 A)
  

3.3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서비스를 위한 제안
이 범주에서는 세 개의 주제모음 ‘대면치료 병행의 필

요성’,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 ‘비대면 음
악치료 적용 안내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3.3.1 대면치료 병행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참여자 
대부분이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에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인지가 낮은 중증 장애인이나 신체적 제한이 많은 중
증질환 내담자의 경우 대면세팅이 더 낫다고 하였다.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건 기본이고, 도구를 활용할 때는 
사용 전, 후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돌려서 사용하
는 것은 없어야 하고, 개별적 도구를 갖고 진행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참여자 E) 
인지가 낮은 친구들은 저희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
고 해도 표현도 집중도 전부 힘들거든요. (참여자 B) 
노인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기 때
문에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건
강체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아는 사
람이 나오니까 조금 보시지 그 다음부터는 안보신대요. 
(참여자 D) 

3.3.2 비대면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
참여자들은 심리방역을 위해 코로나 일상 속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음악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다. 대인기피증, 은둔형 외톨이, 장소 이동이 어려운 신
체장애군 등 대면치료가 어려운 내담자들에게는 비대면 
치료가 더 나을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
장된 환경에서 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
였다. 비대면 치료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도 특정 대상군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원격 시스템을 통해 음악 들
려주기, 동영상 콘텐츠 만들기, 온라인 연주회 등의 음악 
적용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울증이셨던 분인데 나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셔서 전화 
상담만 원하세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두려워서 안 나오
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략) 청소년들도 오히려 온라인
에서 좀 더 본인을 표출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익명 보장이 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편안하
게 생각 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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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비대면 음악치료 적용 안내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많은 사회복지사가 음악치료서비스가 어

떤 방식으로, 어떤 내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는지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비대면 음악치료에 관한 가이드가 있다면 개방적
인 관점이 생겨남과 동시에 음악치료서비스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음악치료는 무조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담자 
얼굴과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생각해보니 
비대면이 더 나을 것 같은 대상군도 있네요. (중략) 아마
도 지금까지 비대면 음악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대면 음악치료
에 대한 정보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C)
 

4. 논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함
께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고립감, 우울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음악의 치료적 영향력
을 체험한 적이 있어 전문적인 음악치료서비스의 필요성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음악
치료의 직접・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거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
도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음악치료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도 심리방역 자원
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치료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은 음악치료서비스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Back[18]의 연구
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심리방역 방안
으로도 제안될 때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 현장의 
체계를 바꾸어 놓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많
은 치료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주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심리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19,20]. 
서비스 이용자들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호소는 사회복지
사들로 하여금 음악을 제공하도록 유도했으나,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음악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음악치료사

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음악치료
사의 전문적 역할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에 관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료사와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전문성이 있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내담자의 복지
가 보장되고, 기관 시스템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Oh[21]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
면 음악치료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뇌병변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한 대면 치료와 비대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대안인 점과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매
체를 이용한 비대면 치료가 더 나은 내담자군이 있다는 
점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상
황을 고려한 비대면 치료시스템의 전환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ole et al[22]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나라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의 비대면 임상에 
관한 설문을 통해 새로운 임상 접근에 관한 도전과 과제
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Yoo, Lm & Ha[23]는 줌 플랫폼
을 통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의 상호적 노래부르기
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제 비대면을 
위한 임상적 전환 및 병행을 위한 치료사들의 시도와 연
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사와 내담자의 능동적 
참여 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디지털 활용 능
력 함양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는 사회
복지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운영 지침 마련 요구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Yoo & Jeon[13], Kim, Moon 
& Lee[14], Han[24]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효과를 통해 입증되어왔다[25-27]. 
음악은 즐겁고 편안한 접근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긍정적
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감염 때문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음악은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
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심리적 건강
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심리방역 자원
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심리방
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자로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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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악치료서비스를 위한 제안이
라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
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음악의 치료적 힘을 체험한 바가 
있고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므로 치료사
들과의 긴 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담은 연
구로 전체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전부 포괄하지는 않는
다.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양적연
구와 음악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인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의 음악치료서비스의 
가능성을 고찰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음악치료가 포스
트 코로나에서 재정비될 사회복지기관의 치료서비스 운
영시스템에서 심리방역 자원으로서 대안적으로 적용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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